
생애주기별 대상의 주관적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 요인 분석

(KNHANES Ⅶ-3)

박해령1*, 장홍영2

1광주여자대학교 교양학부 부교수, 2성결대학교 웰라이프헬스케어 연구소 연구원

Analysis of Influencing Factors on Subjective Health Status 

by Life Cycle (KNHANES Ⅶ-3)

Hae-Ryoung Park1*, Hong-young Jang2

1Associate Professor, Division of General Education, Kwangju Women’s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2Researcher, Institute of Wellife Healthcare, Sungkyul University, Anyang 14097, Gyeonggi-do, Korea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생애주기별 대상으로 주관적 건강 상태의 영향 요인을 확인하고, 

주관적 건강 상태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로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시행하였다. 연구대

상과 방법은 제7기 3차년도 (2018)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하였다. 변수로는 연령, 성별, 나이, 주관적 건강 

상태, 주관적 체형 인식, 1년간 체중 변화 여부, 평소 스트레스 인지 정도, 1주일간 걷기 일수, 1주일간 근력운동 

일수로 하였다. 1주일간 걷기 일수가 많을수록 평소 스트레스 인지 정도는 낮았다. 1주일간 근력운동 일수가 많을

수록 평소 스트레스 인지 정도는 낮았다(p<.001). 대상자의 주관적 건강 상태는 평소 스트레스 인지 정도(β

=-.759)가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관적 체형인지(β=.111), 나이(β=.421), 그리고 1주일간 걷기 

일수(β=.968)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토대로 향후 스트레스 인지와 주관적 건강 상태의 향상에 도움이 되는 프로

그램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주제어 : 주관적 건강상태, 주관적 체형인식, 생애주기, 걷기, 근력운동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influencing factors of subjective health status 

among the subjects of the 7th year 3 (2018)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and 

to help provide programs for improving subjective health status in the future. Data from the 7th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2018) were used. Variables were age, 

gender, age, subjective health status, subjective body shape recognition, weight change over the 

past year, usual stress level, walking days per week, and strength training days per week. The higher 

the number of walking days per week, the lower the usual stress perception level. As the number 

of strength training days per week increased, the level of stress perception was lower (p<.001). The 

subjects' subjective health status was found to have a negative effect on their usual stress 

perception (β=-.759), subjective body shape (β=.111), age (β=.421), and number of days walking per 

week. (β=.968). Based on this study, it is intended to provide basic data for preparing programs to 

help improve stress perception and subjective health statu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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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ength training, Wal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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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삶의 질(quality of life, QOL)은 인간들의 복지나 

행복의 정도를 의미한다. 특히 우리의 삶의 질을 평가

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상태가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가

에 대한 사회적 가치 혹은 규범을 반영하는 정의된 개

념보다는 현재 사회의 환경, 문화, 경제 및 발전 수준과 

그 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의 가치, 관습 그리고 규칙

에 의해 변화할 수 있는 상대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

다[1]. 삶의 질은 한 개인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주관적 

만족감을 개인의 교육 정도, 직업, 경제 수준, 보건 등

을 기준으로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사회적 측면의 주

관적인 건강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노인들의 삶의 질

을 구성하는 요소에 관한 인식 연구에서는 미래의 삶의 

질에 대한 열망과 기대, 두려움과 불안, 삶의 질에 위협

이 되는 외부 요인에 대해서 접근하여 분석하였다[1]. 

주관적 체형 인식은 신체활동과 상당히 관련성이 있

으며, 신체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지각된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고 하였다[2]. 스웨덴의 

13세-15세 소년들 사이에서 주관적 건강과 인식된 신

체 이미지(외모 및 신체 기능), 신체활동, 학교에서 인

식된 웰빙, 인식된 가족 재정 상황 및 체질량 지수와의 

연관성을 보면 좋은 학교 분위기, 긍정적인 신체 이미

지, 청소년을 위한 신체 활동 증가와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3]. 서킷 웨이트 트레이닝 프로그램 참여 

연구에서는 신체 이미지에 변화를 일으키는 정도를 보

았을 때 웨이트 트레이너는 외모에 대한 평가가 유의미

하게 향상되었고, 신체 만족도가 더 높았으며, 사회적 

체격 불안이 감소했으며, 신체적 자기효능감이 향상되

었다[4]. 여성청소년과 여성 대상의 연구에서는 신체 부

위(흉부, 허리)에 과대평가가 되어 있었으며, 특히 여성 

청소년(11-13세)의 경우가 신체 특정 부위에 대해서 

더 많이 과대 평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5]. 이처럼 

생애주기별 대상, 나이에 따라 주관적으로 신체 체형에 

대한 인식의 정도도 상당히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

다. 더 나아가 정신 및 주관적 건강의 부정적인 추세는 

통증, 수면 문제, 불안 및 다양한 스트레스 관련 문제였

으며, 정신적 및 주관적 건강 불만은 나이가 많은 청소

년 시기임을 알 수 있었다.  

주관적 건강 상태는 자기가 인식하고 있는 자신의 

건강 상태와 건강 수준을 기본으로 스스로 건강을 평가

하는 방법으로써 개인의 기본 신체 및 정신 건강, 흡연, 

체질량 지수(BMI), 사회적 지원, 신체활동 등 건강에 

대한 개인적 평가에 의해 결정되며, 건강과 연관된 생

활 습관과 식습관 등 생활패턴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6]. 

본 연구의 목적은 생애주기별 대상으로 건강관련 요

소로서 성별, 나이, 주관적 건강 상태, 주관적 체형 인

식, 평소 스트레스 인지 정도, 1년간 체중 변화 여부, 1

주일간 걷기 일수, 1주일간 근력운동 일수의 변수와 주

관적 건강 상태의 관계와의 연관관계를 파악하고 이러

한 연구를 기초로 하여 주관적 건강 상태 향상에 도움

이 되는 프로그램 마련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제7기 3차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 (2018) 

자료를 토대로 이용한 이차분석연구으로 자료의 요청

으로 승인 후 진행하였다.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는 전

수조사가 아닌 표본조사 자료이다. 본 연구는 8,150명 

중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결측치를 제외하고 최

종 7,797명을 선정하였다.

2.2 연구방법

해당 연령의 건강 관련 요소로서 성별, 나이, 주관적 

건강 상태, 주관적 체형 인식, 1년간 체중 변화 여부, 평

소 스트레스 인지 정도, 1주일간 걷기 일수, 1주일간 근

력운동 일수를 변수로 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2.3 변수설명

주관적 건강 상태의 내용은 ‘매우 좋음’, ‘좋음’, ‘보

통’, ‘나쁨’, 그리고 ‘매우 나쁨’이다. 주관적 체형 인식 

내용은 ‘매우 마른편’, ‘약간 마름 편’, ‘보통’, ‘약간 비

만’, 그리고 ‘매우 비만’이다. 주관적 건강 상태와 주관

적 체형 인식은 리커트 척도(Likert scale)의 범주에 해

당하는 점수로 환산하였다. 1년간 체중 변화 유무의 내

용은 ‘변화 없음’, ‘체중 감소’, 그리고 ‘체중 증가이다. 

평소 스트레스 인지 정도의 내용은 ‘대단히 많이 느낀

다’, ‘많이 느끼는 편이다’, ‘조금 느끼는 편이다’, 그리고 

‘거의 느끼지 않는다’ 이다. 1주일간 걷기 일수의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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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하지 않음’,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그

리고 ‘7일(매일)’이다. 1주일간 근력운동 일수의 내용은 

‘전혀하지 않음’, ‘1일’, ‘2일’, ‘3일’, ‘4일’, 그리고 ‘5일’이

다. 

2.4 자료분석

SPSS 21.0(IBM Corp., USA)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피어슨 상관계수(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PCC)를 이용하여 두 변수 간의 상관관계의

정도를 분석하였다. 연속형 변수들에 대해 두 변수 사

이의 모형을 구한 뒤 적합도를 측정해 내는 회귀분석 

(Regression analysis) 실시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통

계적 유의성 검증은 유의수준 0.05 수준에서 확인하였다.

3. 결과 및 논의

대상자의 성별, 주관적 건강 상태, 주관적 체형 인식, 

1년간 체중 변화 여부, 평소 스트레스 인지 정도, 1주일

간 걷기 일수, 1주일간 근력운동 일수는 Table 1과 같

다. 

Table 1. Characteristic of subjects and subjective 

health status

Variables M SD N

Gender 1.55 .497 8,150

Subjective health status 2.96 1.484 7,797

Subjective body shape 
recognition

3.66 1.639 7,797

Weight change in 1 year 3.09 2.810 7,797

Level of stress 3.68 2.041 7,797

Number of walking days
per week

20.75 33.502 7,797

Number of strength training 
days per week

2.91 2.866 7,797

주관적 건강 상태는 2.96점 (4점 만점)으로 보였다. 

주관적 체형 인식의 경우 3.66점 (5점 만점), 평소 스트

레스 인지 정도는 3.68점 (4점 만점)으로 스트레스 인

지 정도는 높은 경향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연구 결과를 보면 스트레스를 적게 받는다고 

인식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건강 상태를 좋다고 응답하

는 경우가 높았으며,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응답한 

경우에서는 주관적 건강 상태를 나쁘다고 응답하는 비

율이 높았다[7]. 또 다른 연구 결과를 보면 대학생을 건

강 행동에 대한 긍정적인 변화에 대한 영향은 음주 운

전 행동, 운동 행동, 영양 습관, 수면 습관, 건강 삶의 

질, 시간 경과에 따라 각 행동이 개선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었다[8].  

주관적 건강 관련 요인 간의 관계는 Table 2와 같다. 

주관적 건강 상태는 연령과 정적 상관관계(.300)로 나

타나고 있었다. 

  

Table 2. Correlations between subjective health status 

health and related factors of subject

Variables (1) (2) (3) (4) (5) (6)

Subjective 

health 

status(1)

1.000

Age(2) .300*** 1.000

Subjective 

body shape 

recognition(3)
.057*** -.218*** 1.000

Level of 

stress(4) -.156*** -.471*** .461*** 1.000

Number of 

walking days 

per week(5)
.172*** -.485*** .413*** .801*** 1.000

Number of 

strength 

training days 

per week(6)

.130*** -.439*** .357*** .713*** .879*** 1.000

p***<.001

연령은 주관적 체형 인식 (-218), 평소 스트레스 정

도 (-471), 1주일간 걷기 일수 (-485), 1주일간 근력운

동 일수 (-439)로 부적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주관적 체형 인식은 평소 스트레스 정도 (461), 1주

일간 걷기 일수 (413), 1주일간 근력운동 일수 (351)로 

정적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평소 스트레스 정도는 1주

일간 걷기 일수 (801)와 1주일간 근력운동 일수 (713)

는 높은 정적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1주일간 걷기 일수

가 많을수록 평소 스트레스 인지 정도는 낮았다. 

1주일간 근력운동 일수가 많을수록 평소 스트레스 

인지 정도는 낮았다(p<.001). 

기존 연구 결과를 보면 연령, 성별, 인종, 민족, 학력, 

의사 여부를 통제한 후 자가 평가의 건강 상태와 신체

활동도는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다[9]. 또한 농촌 지역의 

개인은 가장 높은 지역사회 참여도를 보였지만 상대적

으로 낮은 수준의 지역사회 평가받았다고 한다. 농촌 

지역에서 인구 밀도가 높은 농촌 지역에 있는 개인이 

건강 악화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고 시사하였다. 

위스콘신 대학교에서 실시한 1988년 연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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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미국 성인(청년, 중년, 장년 그리고 노년)의 신체

적, 정신적, 사회적 웰빙의 공간적 변화를 조사였다. 그 

결과 모든 연령대의 농촌 거주자는 비농촌 거주자보다 

지속적으로 신체 건강을 더 나쁘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그리고 농촌의 젊은이와 노인 모두 비농촌 거

주자보다 덜 행복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중년 및 노

년 농촌 거주자는 웰빙의 6가지 다른 지표 대부분에서 

더 나은 것으로 보이며, 이 그룹은 건강 장애가 없는 성

인의 비율이 가장 높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모든 연령

대의 농촌 거주자는 여러 가지 사회적 유대 측정 측면

에서 뚜렷한 잇점이 있음을 입증하였다. 

주관적 건강 상태를 평가하는 항목으로 만족감, 유대

감, 스트레스의 없음 등 주관적인 평가가 주관적인 안

녕과 인지 상태를 나타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11] 연구보고서에서 살펴본 삶의 

질 관련 지표로 객관적 삶의 질 지표와 주관적 삶의 질 

지표로 구분하였다. 객관적 삶의 질을 살펴보면 인구, 가

족, 안전, 행정 및 사회참여, 경제, 교통, 정보와 통신, 

주거, 노동 직업, 교육, 보건, 환경, 복지, 문화와 여가, 

성평등으로 나누어서 설명하였으며, 주관적 삶의 질은 

분야 및 부문별 삶의 질 만족도 등으로 볼 수 있었다.  

특히 삶의 질을 측정하는 지수로는 건강지수, 교육지

수, 환경지수, 가족생활지수, 디지털기회지수, 안정지

수, 직업 안정지수 등이 있었다. 이처럼 생애주기별 전 

연령대에 걸쳐서 주관적인 삶을 평가하는 지표들은 다

양하며 주관적 건강 상태는 결국 개인의 삶의 질적인 

문제와도 매우 연관성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어린이를 대상의 연구에서는[12] 남자 어린이가 여

자 어린이보다 더 많은 힘든 활동을 참여하였으며, 체

중에 따라서 활동에 영향을 많이 준다는 결과를 보였

다. 특히 남녀 모두 체력과 체질량 지수 및 허리 둘레 

사이에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었다. 대상자의 

주관적 건강 상태에 미치는 영향 요인의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주관적 건강 상태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모형을 분석

하고 타당성 검증을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평소 스트레스 인지 정도가 주관적 건강 상태와의 연관

성 검증을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 분석 

모형은 유의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을 

나타냈으며, 이에 관한 설명력(R2)은 4.1%이었다. 대상

자의 주관적 건강 상태는 평소 스트레스 인지 정도 (β

=-.759)가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

관적 체형인지 (β=.111), 나이 (β=.421), 1주일간 걷기

일수 (β=.968)으로 나타났다.   

Table 3. Influence factors on subjective health 

status of subjects

Variables B S.E β t p

(constant) 2.396 .058 　 41.022 0.000

Age .447 .011 .421 41.829 0.000

Subjective body 
shape recognition

.100 .009 .111 11.278 .000

Level of stress -.552 .011 -.759 -50.191 0.000

Number of walking 
days per week

.043 .001 .968 44.964 0.000

Number of strength 
training days per week

-.018 .009 -.034 -1.867 .062

4. 결론

대상자의 주관적 건강 상태는 2.96점 (4점 만점)으로 

보였다. 주관적 체형 인식의 경우 3.66점 (5점 만점), 평소 

스트레스 인지 정도는 3.68점 (4점 만점)으로 스트레스 인

지 정도는 높은 경향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건강 관련 

요인 간의 관계는 Table 2와 같았다.  1주일간 걷기 일

수가 많을수록 평소 스트레스 인지 정도는 낮았다.  1주

일간 근력운동 일수가 많을수록 평소 스트레스 인지 정

도는 낮았다(p<.001). 대상자의 주관적 건강상태는 평

소 스트레스 인지 정도 (β=-.759)가 음의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관적 체형인지 (β=.111), 나이 

(β=.421), 1주일간 걷기 일수 (β=.968)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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